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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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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시

 전통적인 “재무적 수익성 위주” 고려

 “비재무적 요소” 특히  환경(Environmental),  사회적 책임

(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를 추가적 핵심요소로 포함

[Sustainability]

[Profitability]



"분석, 자산 관리 및 증권 중개

분야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문제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금융 업계의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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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투자·금융에 ESG 권고 (2005)

ESG는 투자분야에서 시발(始發)

“Evolution of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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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비재무적

책임투자

사회, 환경, 윤리

사회책임투자

윤리투자

ESG

지속가능성

윤리
장기전망투자

재무외적

가치보고

기업건강성

정의공정인권

①“Something New Under the Sun”

②“Capitalism with a Human Face“

③“Connectivity and Solidarity”

ESG 대두의 배경

“Evolution of ESG”



UN Global Compact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발적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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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inciples

“Evolution of ESG”



유엔 책임투자 (PRI) 6대 원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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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

2)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역할

3)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 정보공개 요구

4) 금융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

5) 책임투자원칙의 이행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상호 협력

6) 책임투자원칙 이행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공개

“Evolution of ESG”



위기의 심화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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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 심화

“Evolution of ESG”



IPCC 6차 보고서 (‘21.8, 제1실무그룹)

8서울신문 (’21.8.10)

“IPCC, 1.5도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 10년여 앞당겨”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2018)보다 9~12년 빨라져

“Something New Under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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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제적 Regime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7 국가
• 1992 채택, 1994 발효
• 전문, 26 조항, 2 부속서

UN기후
변화협약
UNFCCC

• 197 국가
• 1997 채택, 2005 발효
• 전문, 28 조항, 2 부속서
• 1st 공약기간 : 2008-2012
• 2nd 공약기간 : 2013-2020

• 2015 채택, 2016 발효
• 전문, 29 조항

 모든 당사국 감축

 기업,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역할 부여

선진국 감축

“Something New Under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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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November, 2021
Glasgow, Scotland

2021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 11.1~12, 영국 글래스고우

• 파리협정 출범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

• 각국 감축목표(NDC) 상향 발표

“Something New Under the Sun”



• 2030 NDC 상향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 (10.18)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COP26에서 발표

• “목표 후퇴 금지 (No Back Sliding)” (파리협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18) 11

“Something New Under the Sun”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現 NDC

(’18년 比 감축률)
NDC 상향안

(‘18년 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단위: 백만톤CO2eq)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Something New Under the Sun”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계부처 합동 자료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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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New Under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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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26조불 자산운용하는 41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설문 결과 (2020.1)  
• https://morrowsodali.com/insights/institutional-investor-survey-2020

ESG 고려 압도적 (2020 머로우 소달리 설문*)

“ESG Investment”



ESG 투자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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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SG펀드의 분기별 순자산 (단위: 억달러)

국내ESG펀드 (단위: 억원)

서스틴베스트 보도자료 (2021.9.28) (원자료 : 모닝스타, KFR, 서스틴베스트)

“ESG Investment”



거세지는 ESG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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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Image: 네이버, Google 등

• EU Taxonomy(녹색활동 분류기준) ‘22. 1월 시행 예정

－ 다만, EU이사회가 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조사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여 시행일 변경 가능성 잠재

• EU 역내 금융기관에게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시행 (’21.3)

－ 2단계 조치인 RTS(규제기술표준) 적용은 ‘22.7월로 6개월 연기

• 기업의 NFRD(비재무적보고지침) 개정안으로서

CSRD(지속가능성보고지침)을 제안하고, ’24.1월

발간보고서(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목표로 추진

－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

－ 비EU법인의 EU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대상

EU Taxonomy update: scrutiny period for delegated act with climate TSC delayed until December (Linklaters LLP, 2021.09.28.)

“ESG Update”



거세지는 ESG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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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Deese
NEC위원장

• 모든 상장 기업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추진 방안(안) 발표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 7.28)

－ 의무적으로 SEC에 매년 보고하는 공시자료(10K)를 통해 공개

－ 해당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 요구

•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개
요구하는 서한을 주요 상장사에 발송 (9.22)

• 기후위기 등 ESG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전 투자하고 관리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법(ERISA) 개정안 발표 (노동부, 10.13)

출처: KOTRA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동향’ (2021.10.01.); 미국 노동부 보도자료 (2021.10.13)

“ESG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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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분석”

연도별 기사 수

우리나라 언론의 ESG 관심 급증

“ESG Update”



정부의 ESG 확산 구상

19‘10대그룹 이사회내 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및 제언’ 대신지배구조연구소(2021) /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9) 등

“ESG Update”



주요 진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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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투자 지원(환경기술산업법 10조의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정 (‘21.12월)

－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 평가체계 구축 추진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2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표(’20. 12.)

－ 환경부/ 금융위/ 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

•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21. 1. 한국거래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 지배구조보고서: ’1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K-ESG 가이드라인 마련(‘21.12)

•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21.하), 자가진단 툴 제공 (‘22)

• 공기업, ‘25년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검토

“ESG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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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소비자, 협력사, 

소수주주, 지역사회
⑤ 이해관계자

“Integrating ESG into Business”



ESG 경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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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ISK 관리 II. ESG 전략 수립 III. ESG 성과 관리

 ESG 컴플라이언스

1. 기존 규제(Regulation) 준수 + 

모범규준 (Standard)* 준수 여부

 전사적 리스크 관리

경영진, 주주, 직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 지향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과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에 내재화

 강력한 ESG 전략 수립

1. 자사만의 ESG 철학 및 스토리 구축

2. ‘탄소중립 로드맵‘ 등 구체적인

전략과제 포트폴리오 구축

3. ESG 실행 조직 설치

4. 임직원 성과관리에 ESG 요소 반영

 ESG 고려한 의사결정

모든 경영활동에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

 ESG 성과 평가

성과 평가를 위한 적절한 측정 기준, 

지표 등을 마련

 ESG 성과 대외 공유

정확하며 검증 가능하도록 ESG 

정보 공시 강화

“Integrating ESG into Business”



기업 - ESG 위원회 도입

23

•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 도입 추세

(KOSPI 200 기업)

- 2021년 7월 기준 ESG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은 76개사(38%)

- 이 중 61개(79.2%) ESG위원회가 ‘21년에 신설 또는 확대·개편

• ESG위원회 안건 사례

‘10대그룹 이사회내 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및 제언’ 대신지배구조연구소(2021) /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9) 등

“Integrating ESG into Business”



건설산업의 ESG 세부 요소

24

출처 : 박선구, 건설정책저널 Vol.43 (2021.10)

박선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ESG 조성방안 : 지배구조·협력을 중심으로, 건설정책저널 Vol.43 (2021.10) 

“Integrating ESG int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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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싱(Washing) 유의해야!

“Integrating ESG into Business”



시사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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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의 메가트렌드

• 금융 환경 변화 유의

‒ K-Taxonomy

• 리스크 and/or 기회

‒ 중국 등 후발 경쟁국 대비 경쟁력

• 해외 ESG 대응 현황 모니터링

“Integrating ESG into Business”



감사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보는

ESG의 미래

2021.11.09

C2S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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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환경변화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코로나19에 따른 일본GDP성장률 전망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난을 표현한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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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환경변화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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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환경변화

백신 접종으로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

2021년 세계 상품교역 8% 급증

코로나 이후 소비도 빠르게 회복

경제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코로나19이후 경제금융여건 -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7

그린에너지와 화석연료 시장 변화

전기차와 전력망에 사용되는 5개의 광물 바스켓 가격 최근 1년간 139 % 상승

그린에너지 시스템 전환 초기 핵심광물과 토지제약은 그린 보틀넥 야기

대량의 자금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유입되며 밸류에이션 버블 영역 확대

How green bottlenecks threaten the clean energy business 

(2021.06.22_Economist)

탄소 중립을 향해 전 세계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관련 원자재·설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그린 보틀넥’이 발생

[탄소 제로 30년 전쟁] [7] 전세계가 경쟁, 시간이 없다
(2021.07.07_조선일보)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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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와 화석연료 시장 변화

2020년 석유 가스부문 투자는 30% 축소

2013년 8000억 달러 투자는 2021년 3500억 달러로 축소

미국과 글로벌 원유 시추공(Oil Rig) 수는 50% 축소

영국 가스저장의 70% 차지하는 대형 가스저장소 폐쇄 (2017)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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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로 인한 정전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10

폭염과 한파로 인한 정전

캘리포니아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

해가 진 이후 태양광 전력공급 부족

텍사스 폭염에 풍력발전 생산량 급감

가스발전 급증했으나 순환정전

가뭄으로 수력발전 제한 (노르웨이, 브라질)

스웨덴 한파로 정전 (얼어붙은 풍력터빈)

전력사용량 많은 진공청소기 등 사용자제

영국발 풍력발전 전력생산 급감이 전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확대

6~8배 (피크수요 20배) 이상 전기요금 상승

<The California and Texas Greenouts_WSJ>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11

폭염과 한파로 인한 정전

스웨덴 정전으로 인한 주민센터 공지사항

집에는 통조림과 같은 상하지 않는 음식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난방난로가 있다면 보온용으로 쓰세요.

촛불과 tea-light도 따뜻함을 제공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전이 장기화될 경우 정전으로 인해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이나 다른 용기에 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전이 되면 집이 금세 추워질 수 있습니다.

단칸방에 머물면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추위의 경우, 자치단체는 warming centres를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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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로 인한 정전

기후 영향을 받는 경직성 전원 비중 텍사스 (34.5%) / 캘리포니아 (41%) / 스웨덴 (49%)

비상시 전력수급 고려 없이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이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폭염과 한파에 재생에너지 전력수급 문제가 천연가스 수요 급증으로 전이 / 전기요금 폭등

천연가스 가격폭등이 석탄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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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is no longer an oil country, it's an energy-producing country,"  

"Not only we are an energy country, we are a very competitive energy country, 

and we are low-cost in producing oil, low cost in producing gas 

and low-cost in producing renewables and will definitely be the least-cost producer of hydrogen.

I urge the world to accept this as a reality. We are going to be winners of all these activities."

현실과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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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의 시장 파급효과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들어야 하는 비철금속 가격 폭등

그린 버블과 공급제한이 추가 가격 상승 기폭제 역할

향후 에너지 전환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격 더욱 폭등

코발트, 리튬 및 니켈 가격은 2020년 수준에서 수백 퍼

센트 상승할 것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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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의 시장 파급효과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드는 비료가격이 석탄, 천연가스 비용상승으로 생산차질 빚거나 공장 가동 중단

가축 도축, 탄산음료, 냉각시스템, 식수정화, 농산물과 신선고기 포장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부족

이산화탄소는 암모니아, 비료,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에 직격탄

흉작과 운임상승의 영향까지 더해져 영국 식품가격지수 급등, CO2가격 5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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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의 시장 파급효과

<Dirtier Trains and Less Newsprint: the Energy Crisis Fallout (2021.10.17_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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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미래전망

탄소중립의 걸림돌 - 규모의 고통

19

모두가 참여해서 발생하는 문제

심층적 환경기업은 꽤 성공적이었지만,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스토니 필드의 유기농 우유 생산 –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전환에 비용과 시간 소요 – 수입 유기농 우유 전환

- 탄소발자국 증가

델컴퓨터의 대나무 소재 포장 사용 - 세계적 수요 증가

– 가격 폭등

ESG를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의 가장 큰 장벽은 공급제한

천연자원 제약, 규제정책으로 글로벌 생산용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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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걸림돌 – 소비자 선택

20

모두가 참여해서 발생하는 문제

친환경을 외치지만 사실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생활

수준을 낮추려는 소비자는 사실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에 투자할 수 없고 정부는 의미있는 변화

를 강요할 수 없다.

유니레버의 탄소발자국 중 62%는 소비자의 제품사용에서 발생한다. 유니레버가 자신과

공급망을 완전히 탄소중립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환경적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겠

다는 회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여전히 실패할 것이다.



ESG의미래전망

ESG 사명과 수익률

21

ESG 역설

다논은 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익 추구 강조 등

‘ESG 경영의 교본’으로 불리던 기업

지난 1년 반 사이 주가가 20% 넘게 하락하고, 

지난해 매출이 7%가량 줄어드는 등 실적 부진

“CEO가 ‘사명’ 강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 소비

‘사업’ 활력을 불어넣는 데 소홀”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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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SG의 미래전망

<유럽 전기차 비중 전망_BloombergQuint>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 정책 확대

EU는 GDP의 15%인 330조원을 투입

그린뉴딜을 추진 중

친환경에너지와 탄소감축시장 주도권 확보와

미래산업 선점 의도

올해 겨울 한파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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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SG의 미래전망

<Bloomberg / The Times / 한국일보 등 인용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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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SG의 미래전망

영국 "탄소중립 정책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증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론 압박에 따라 ‘오는 2035년 이후 신규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조치 철회

히트펌프(수소보일러)교체시 평균 1만파운드 (한화 1603만6000원)이상 비용 예상

스위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련한 탄소세법 개정안 부결

스위스 정부는 당초 제시 법안이 지나친 수준이라 간주한 뒤 새로운 초안 마련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 화석연료 복귀가 충돌하면서도 합의점 찾아나갈 가능성

특정에너지원만이 아닌 모든 에너지원의 탄소감축 노력 다양화 모색

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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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SG의 미래전망

‘모두가’ 에너지 전환 시도 – 그린 버블과 그린 보틀넥 (유한한 자원)

글로벌 국가들이 에너지전환에 충분한 자원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

충분하지 않다면 공급제한으로 비용상승, 수익하락, 전환속도 지체

ESG의 이행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

ESG 버블

ESG 보틀넥

부국(서유럽)의 에너지 전환 방식에 빈국(중·동부유럽) 반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재생에너지 주춤, 대안(원전)부상 및 화석연료 회귀

한국 택소노미 경우 LNG도 추가하자는 요구 부상

서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과정에 따라 이 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ESG지형 영향

전환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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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SG의 미래전망

산수의 시대에서 수학의 시대로 진입

ESG 기준 강화로 요건에 맞는 기업 수 감소 – ESG 수익성에도 영향

ESG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에너지 시장변화를 고려한 컨설팅 해야

최소 비용으로 효과 볼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ESG 진입 타이밍)

ESG 컨설팅

정책당국과 기업은 반드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 구매의지를 물어봐야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 (더 비싼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나)

최종소비자 선택과 관련한 유럽의 에너지전환 정책 상당부분 후퇴

B2C

유가 상승 지속은 과거 한국 주무대였던 중동시장 새로운 기회

탈석유 위한 프로젝트 관심도 높아 (팀 코리아 형태의 종합 장기프로젝트)

그들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기획능력 필요

시장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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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요성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강화 글로벌 · 정부의 ESG 규제 강화

투자자들의 ESG 요구, 투자 확대 건설업에 요구되는 ESG

Executive Director of UNODC

“기업도인류, 윤리, 환경의지속가능성을
고려한경영을중시해야할

필요성이강조”

“ESG투자에서고려하는요소들은
기업을고르는수단으로자리잡음”

“20년1월CEO 서한을통해TCFD, SASB 요구
2030 ESG ETF는 ‘18년대비약26배증가할것”

‘‘EU 그린딜(EU탄소중립정책)’

‘2050 탄소중립선언, 한국형그린뉴딜
’2026 코스피상장사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탈원전, 탈석탄’등시장의변화

안전, 환경에대한규제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폐기물, 에너지효율규제’

이해관계자와의사회적가치
노동자인권, 지역사회기여

ESG



ESG 중요성

[ESG Rating 결과활용빈도]

ESG Rating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체리서치

기업ESG 순위

증권거래소정보

미디어

기타

[투자자의사결정시가장유용한정보출처]

(단위:응답자수) 
복수응답허용

투자자설문결과, ESG 투자에가장유용성이높은

기업ESG 정보출처는ESG Rating결과임

35%

30%

13%

17%

4%

매우규칙적
(주2회이상)

규칙적
(최소주1회)

가끔
(최소월1회)

아주가끔

비활용

65%

투자자의65%가최소주1회

기업ESG Rating 결과를활용

* Source: KPMG

55

50

41

23

14

9

18



ESG Rating : Construction industry 

DJSI Asia-Pacific 
(11년 연속)

C건설

B 엔지니어링

A건설

DJSI Asia-Pacific 
(8년 연속)

DJSI World 
(11년 연속)

DJSI Industry Leader

-

-

DJSI World

-

BBB

BBB

BB

A

AA

A

A

AA

[Global/국내 건설사 ESG Rating]

* 국내 건설사가 DJSI ESG Rating에서는

상위의 등급을 받고 있지만, 투자자 관점의

ESG Rating에서는 높지 않은 수준임

국내건설사에대한

`투자자관점의ESG평가’는

Global Top tier 대비낮은수준임



ESG 추진방향 ① ESG 추진에서도 ‘안전’은 가장 최우선 과제임

안전사고

지속발생

정부의

안전사고 근절

기조 심화

안전관련

처벌 법규 강화

A B

C

...

...

B

...

C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체 외에도

감성적 내용도 기사화

* 하청업체의 사고시

원청업체에 고강도 감독, 점검

→ 일벌백계 분위기

*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수위 및

처벌 대상의 강화

- 안전관리자 > PM > CEO



ESG 추진방향 ① ESG 추진에서도 ‘안전’은 가장 최우선 과제임

수시 Monitoring 

각종 미디어로 부터 Controversy 

issue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Report 발행

E/S/G 항목별 Rating 

산업별 ESG Rating 기준적용

(항목차등, 비중부여등)  

ESG Rating Score 
Controversies 

Deduction
Company Score 

(Level) 

Controversy 발현시 subtraction

기업별 업종별 Report

ESG 평가시에도 ‘안전’은 Critical Risk 임



ESG 추진방향 ② 우선적으로 기업경영 전반에서 ESG 수준을 제고해야 함

• 기후변화 및탄소배출

• 대기 및 수질오염

• 생물의 다양성

• 에너지 효율

• 폐기물, 물

• 청정기술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노동

안전/보건

성별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 이사회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

• 부정부패

• 윤리경영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

•

•

•

•

※ 모든 ESG 영역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지속가능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참조] MSCI 항목별 비중

[MSCI 평가항목 : Construction & Engineering 산업]  

영역별 가중치

탄소배출 물 스트레스
유해물질
배출/폐기

청정기술
(17%)

노동관행
제품안전 및

품질
분쟁광물 통신 접근성 소유/지배 기업윤리

제품
탄소발자국

원자재 조달
포장재 및
폐기물

그린빌딩
인적자본개

발
화학물질
안전성

지역사회 관
계

금융 접근성 이사회 조세투명성

기후변환
취약성

생물다양성
및 토지 이

용
전자 폐기물 재생에너지

건설산업 평가지표

소비자
금융보호

의료 접근성 보상

자금조달의
환경영향

공급망
노동기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보건및영양
관련 기회

회계

책임투자

보건 및 인
구

통계 리스크

Environment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
폐기물

친환경기술 인적자본 제품/책임
이해관계

상출
기회균등

Social

지배구조 기업활동

Governance

17% 25% 58%

보건/안전
(25%)

全 산업
공통평가항목

Pillar

Themes
(영역)

타 산업 대비 적은 영역 (Themes)

-타산업 : 평균 6~7개
-건설업 : 4개

Governance 영역의
높은 가중치 (58%)

[건설산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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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0%

0.0%

20.0%

40.0%

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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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2015~'2021 공종별해외수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

461

282 290
321

223

351

182

+α

중동

아시아

유럽

중남미

Infra

산업
설비

건축
태평양

2010년대중반 대비 전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해외 건설수주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Product의 Project를 수행중임

- 중동과 아시아 시장 중심에서 유럽, 태평양, 중남미 등의 다양한 지역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 KOSIS(국가통계포털),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 수주 통계

[참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 현황

ESG 추진방향 ③ 해외 사업의 경우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ESG Risk를 관리해야 한다



ESG 추진방향 ③ 해외 사업의 경우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ESG Risk를 관리해야 한다

중동아시아

반부패/사업투명성

-중국 : ‘12년 이후 반부패 척결정책 본격화

-베트남 : ‘19년반부패법 시행

(베트남판 김영란법) 

기후변화 와 미래성장 전략 연계

- EU 그린딜 (EU탄소중립정책)

: 경제, 운송, 에너지, 농업,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 대부분 산업 포괄

ESG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아직 없지만, 금융권 중심 ESG 확산 중

-카타르 : 증권거래소ESG 전략보고서 발행 권장

- UAE : 상장공기업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의무

-이집트 : ‘22년부터 ESG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사우디아라비아 : 유엔(UN) 지속가능성 개발

목표에 서명

온실가스 관련 규제/법제화

- EU기후법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탄소국경세)

: ‘23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분야탄소국경세 적용

: ‘35년부터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금지

: 교통, 제조, 난방관련 탄소 배출 비용 상향

: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 부과

자국 건설업 경쟁력 확보

-자국 건설업과의 협업 및 자국근로자

채용 요건 강조

EU

ESG 영역 중 환경,에너지 중심 진행 중

-카타르 석유공사(QA) : CSR을 통해 기후변화

및 사회적 경제발전 의지 표명, 전담조직 추진

-UAE 에너지전략 2050 

① 청정에너지 기여도 2050년까지 50% 

② 전력생산 탄소배출량 70%감축

-사우디 정부 및 준정부 기관에서는 ESG 전략

채택을 가속화 중

국가 경제 수준에 따른 집중영역 차이

-중진국 이상 (싱가폴, 대만) : 환경, 지배구조

-개도국 ~ 중진국 (중국, 인니) : 반부패, 환경

-개도국 (베트남) : 사회, 반부패



Epilogue

내부추진 + 대외 Comm.

Washing vs 진정성

리더십 & 경영철학 구성원 동참

단기 vs 중장기

국내와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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